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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은 박탈당할 수 없다 [2012.07.10. 제919호]

[노땡큐] 감옥에서 보낸 편지 ③

“…이 인권은 무슨 인권?” 이런 소릴 듣는 사람이 

있다. 좀 많다. 군인, 아이들, 노숙인 등등등. 때

론 자격이 없어서, 때론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인

권을 얘기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. 그중 대표 

격이 ‘죄수’다.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혀서 또는 

사회질서를 해쳐서 처벌을 받는 주제에 웬 인권

이란 말이냐, 뭐 이런 사회 통념이 분명 있다. 내

가 ‘죄수’가 돼보니, ‘죄수’들 자신도 그런 자포자

기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. 

“수용자 신분임을 잊지 마라”

원래 인권은 ‘사람의 권리’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. 사람이기만 하면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이 

지니고 있다고 인정받는 권리가 인권이다.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자격을 따지는 건 차별을 낳고, 

누가 인권을 보장받을 처지나 조건인지 따지는 건 폭력을 낳기에, 사람이기만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

인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. 어쩔 수 없이 인권을 제한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, 그때도 일

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박탈할 수는 없다. 인권은 내가 사람인 이상, 저당 잡히거나 박탈당할 수 없는 

것이다.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 없는 양, 예외인 양, 박탈당한 양 취급받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

이지만 말이다. 

실제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싶을 때가 있다. 예를 들면 간혹 직원들에게 

하대를 들을 때. 물론 나야 나이가 적어서 그럴 때가 많다. 더 문제가 되는 건 ‘죄수’라는 이유로 직

원들이 수용자에게 하대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.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도 반말을 쓴다거나 모

욕적인 손짓과 짧은 명령으로 지시를 하는 등 나이와 무관하게 고압적인 어조로 당신은 내 명령을 

따라야 하는 죄수라는 의식을 드러내는 직원들이 있다. 

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느껴지는 규제도 적지 않다. 지금 내가 있는 교도소에선 침낭·내의 등을 여

름철에 갖고 있는 걸 금지한다고 하여 소란스럽다. 교도소장이 휴대물품을 줄이라 하며 법무부 지침

에서 침낭 등을 동절기에만 허용한다고 한 그간엔 잘 적용하지 않던 규정을 들이 어 벌어지는 일이

라 한다. 교도소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문제될 게 없는 물건이고, 실제로 그동안은 문제없이 잘 써왔

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. 얼마 전엔 교도소장이 작업장을 순시하다 일감을 다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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낸 뒤 쉬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고 기분 나빠해서, 이젠 쉬는 시간에 바둑·장기도 두기 어렵다. 

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“여러분이 수용자 신분임을 잊지 마라”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, 때론 그 

말이 사람임을 잊으란 의미 아니었나 싶다. 

인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

침낭 등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출했다. 많은 기대는 못하겠지만, 항의 표현 정

도는 될 것이다. 그런데 룸메이트 분이 괜히 찍히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만류하신다. 다른 

수용자 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더 좋은 데로 작업을 옮기는 게 취소됐다는 소문도 있다. 사실 

문제제기 하나 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하는 건 감옥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

리 모두의 모습 아닌가. ‘윗사람’의 자의에 인권마저 오락가락하고 때론 내가 사람임을 잊어버리길 

요구받는 건 군인, 학생, 노동자, 아동, 장애인, 노숙인 등 많은 시민들이 드물지 않게 겪는 일 아니

던가. 감옥도 옛날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지만 아직 충분친 못하다. 그래도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

인권을 빼앗긴 건 아니며, 인권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. 물론 고작 국가인권위 진정을 낸 걸

로 뭔가 보복을 할 만큼 교도소 직원들이 속이 좁진 않으리란 믿음도 있고 말이다. 

공현 청소년인권운동가

ⓒ 한겨레21 (http://h21.hani.co.kr).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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